
흄관 공급과잉 지속 전망
9월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 … 가격은 공시대비 8 0 %선

하수관 등 관로시설에 사용되는 흄관은 내수 감소에도 불구, 생산기업 난립으로 심각한 공급과잉 현

상을 보이고 있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 9 3년 기준 1 0 0 0억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흄관시장은 생산기업 5 4개사로 생산능력

은 2 4 0만톤, 생산량은 1 4 0만톤에 이르고 있는데 중소기업 부도율이 어느 분야 보다도 높은 것으로

알려지고 있다. 

또 소량 다품종 수요형태에 생산공정이 단순노동 집약형으로 중소기업에 알맞은 흄관은 오는 9월에

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이 해소될 예정으로 있어 원자재 생산 대기업들이 참여할 움직임이 있어 중

소기업의 부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 

또 흄관은 관급 대 민수가 3대7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

데 원료로 사용되는 시멘트는 전량, 모래·자갈은 6 0 %

이상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등 대기업 의존도가 높

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

이에 동양·영풍 등 대기업들은 유휴지 및 공환지의 면

세 등을 겨냥, 공장부지가 타업종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

흄관 생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

다. 

대기업들은 현재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흄관의 생산

보다는 고강도 콘크리트 시장확보 등에 치중할 것이라

고 밝히고 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참여하

고 있는 파일 생산공정이 흄관 공정과 유사하기 때문에

흄관의 경기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진출할 수도 있을 것

으로 판단하고 있다. 

흄관의 생산·판매는 지역별로 구분 실시되고 있는데 9 3년 실적을 보면 서울 5 8만톤 생산에 5 8만

6 0 0 0톤 판매 포함, 전국적으로 1 4 8만톤 생산에 1 4 7만톤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9 2년에는

1 8 8만톤 생산에 2 5 3만톤 판매한 것에 비해 50% 감소된 실적인데 국내 경기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

을 보이고 있어 9 4년에는 9 3년대비 15~20%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. 

가격은 규격에 따라 협회가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급과잉으로 공시가격 대비 서울지역 85%, 지

방 9 0 %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재고량이 늘어나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. 

한편, 흄관은 지역별 수요량이 한정돼 있으므로 대기업이 한 지역에서 대량생산해 전국에 걸쳐 판매

할 수 없어 중소기업들의 품질향상 노력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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흄관 지역별 생산량 및 판매량
(단위 : 1000M/T)

총 1 , 4 8 1
( 1 , 4 7 6 ) 서울·경기

5 8 5 ( 5 8 6 )

충청도
3 1 1 ( 3 1 4 )

경상도
3 0 7 ( 3 1 9 )

전라도
2 7 9 ( 2 5 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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